
[1] 수도원 안에서 차례는 이렇게 정할 것이니, 즉 수도생활을 (시작한) 때와 생활

의 공적에 따를 것이며 또한 아빠스가 정하는 대로 할 것이다.

[2] 아빠스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어지럽게 하지 말고 권력을 마음대로 이용

하여 불의하게 무슨 일을 처리하지도 말 것이며, [3]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동에 

대하여 하느님께 헴바치게 되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것이다.

[4] 그러므로 (아빠스가) 정한 차례나 형제들 자신들이 가진 차례를 따라 평화의 

인사와 영성체를 하고, 시편을 선창하고 공동기도석에 설 것이다. [5] 또한 어디서

든지 절대로 나이로써 차례를 구별하거나 속단하지 말 것이니, [6]“사무엘”과 “다

니엘”은 소년들로서 장로들을 심판하였기 때문이다. 

[7] 그러므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빠스가 깊이 고려하여 올려주었거나 분명한 

이유 때문에 내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,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입회한 차례를 지

킬 것이다. [8] 예를 들면 낮 제2시에 수도원에 온 사람은 그의 나이나 지위를 막

론하고 그날 낮 제1시에 온 사람보다 아랫사람임을 알 것이다. 

[9] 소년들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서 있게 감독받아야 한다.

[10] 그러므로 후배들은 자기 선배들을 존경할 것이며, 선배들은 자기 후배들을 

사랑할 것이다. [11]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이름만을 그냥 부르지 

말고, [12] 선배들은 자기 후배들을 “형제”라 부르고 후배들은 자기 선배들을 “논

누스”라고 부를 것이니, 이 말은 “공경하올 아버지”라는 의미를 가진다.

[13] 아빠스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“주님” 과 “아

빠스”라고 불러야 할 것이니, 이것은 스스로 자칭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대한 

존경과 사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. [14] (아빠스) 자신은 이 점을 생각하여 이

러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처신할 것이다.

[15] 어디서든지 형제들이 서로 마주치면 후배는 선배에게 강복을 청할 것이다. 

[16] 선배가 지나가거든 후배는 일어서며 그에게 앉을 자리를 내어주고, 선배가 

자기에게 명령하지 않거든 후배는 감히 함께 앉지 말 것이다. [17] 이는 “서로 다



투어 존경하라” 하신 성서의 말씀이 실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.

[18] 작은 소년들과 청년들은 성당에서나 식당에서 질서를 지키어 자기 차례를 따

를 것이지만, [19] 철이 들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감독과 지

도를 받아야 한다.


